
 3월 정세포럼

 최저임금 인상투쟁,
     어디로 가야하나? 

실질임금이 08년 이후 6년간 정체되었다고 합니다. 곳곳에서 
임금 억제와 고용불안에 대한 불만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 판결 이후 자본의 임금 삭감 공세는 이를 심화시켰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고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꾸준히 “최저임금,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는 되어야 합니다”라는 공동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조직된 
노동자가 공단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직접 모아 결집시키려 
는 시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최저임금 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임금인상 투쟁을 
계기로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어떻게 해나가야 할 
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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